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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역할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부모 1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고,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는 바론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

과 sobel-test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수준과 가족역량강

화에 정(+)적인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수준 사이에서 가

족역량강화의 정(+)적인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지원을 위한 부모의 

양육강화지원과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와 실천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키워드 : 발달장애인, 부모, 양육효능감, 자립, 가족역량강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whether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influence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the independent lif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6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ata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was conducted. The mediating effect was Baron and Kenn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sobel-test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ositive effect of parents' 

parenting efficacy on the level of self-reliance and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as verified. In addition, the positive mediating effect of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was verified between the parenting efficacy of parents and the level of independe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is important to support parents' parenting and 

family capacity enhancement to support the independence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Key Words : Developmentally disabled, Parents, Parenting efficacy, Self-reliance, Strengthening family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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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비장애인들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된 삶

을 영위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도 

독립된 삶, 즉 자립생활을 영위하지 못한 상황에서 가

족과 타인의 돌봄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지

속적인 돌봄 필요성으로 인하여 부담을 겪는다[1].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자녀의 성장과 상관없이 자

녀의 돌봄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평생 지속된다[2]. 이에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발달장애

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과 자립생활 지원방안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2009년 활동보조인제도 도

입, 2015년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 법률이 시

행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연구는 다

른 유형의 장애인 유형과 달리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3]. 그 이유는 발달장애인이 가지는 특성이 자립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과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과 응

답의 불명확성에 따라 조사연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

이다[4]. 이에,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연구는 가족 문제

[5], 발달장애 자녀 심리적 반응[6], 치료 대상의 접근

[7], 서비스 제공 방법[8]의 연구가 대부분인 반면 자립

을 위한 연구는 많지 않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립에 관

한 연구가 있어도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에서 발달장애

인의 자립에 필요한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에 그치고 

있다[9].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었다. 

부정적인 견해로 발달장애인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서ㆍ지능ㆍ행동적 특성을 지니며 강한 의존성

을 가지고 있어 자기 지향적인 판단 능력의 제한으로 

사회적응 능력 부족, 타율적 생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10]. 

하지만, 최근 자립이 중요시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

립에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다[11]. 자립생활 이념으로 

근본적 측면인 자립생활로 장애인 스스로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지원에서 환경변화를 포함한 자립

을 의미한다면 자립도 가능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

다. 외부환경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가 발달장애인

의 자립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발달장

애인도 자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12]. 즉, 자립생활

은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여 제한적인 자립

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다면 이것을 상대적 자립이라는 개념으로 수용

하고 자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13]. 즉, 발달

장애인이 사회적응 능력이 부족해도 훈련과 도움을 통

하여 상대적 자립을 통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14-16].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스스로 조

절하며 살아가고 싶은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17]. 즉, 자립이란 보호가 아닌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이후 장애인 자립지원을 확

대하여 상대적 자립의 개념을 도입하였다[18]. 또한, 커

뮤니티 케어를 통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삶을 영위하며 

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돌봄(care)은 장애인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중심으로 돌봄, 보건, 의료, 주거 지원의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체계이다[19]. 특히, 문재인 정

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을 정책

을 통해 자립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위와 같은 흐름으

로 장애인과 관련된 자립생활은 신체장애인뿐만 아니

라 발달장애인도 일상적 자립된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다[20]. 이에 따라 발

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반이 되는 부모에 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한 

욕구가 높은 현 시점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가

족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필요성이 높다 하겠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부모의 돌봄이 중요

하다. 부모들은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기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들

은 협력자, 교육자, 의사결정권자, 옹호자로 발달장애인 

자녀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 

존재이다[21].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심

리적ㆍ사회적ㆍ가사적 다양한 영역에서 고충을 겪는다.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일반아동의 

어머니 보다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23]. 특히, 긍정적인 양육행동 수준이 낮고 부정적

인 양육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양

육효능감은 자녀의 행동ㆍ정서ㆍ지적 발달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침으로써 자립에 영향을 준다. 양육효능감이 높

은 부모는 가족의 역량을 높여 자녀의 자립과 정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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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정에 기여하며, 반대로 양육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자녀에게 무관심하며 냉담하게 양육하는 경향이 있음

이 연구된 바 있다[24]. Kuhn  et al.(2006)의 연구결

과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가족

역량강화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5]. 현재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프로그램은 다양하

다[24].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해 가족

과 사회 지지 서비스가 미술, 교육 등 다양하게 진행되

고 있다[26]. 하지만 이들의 주제는 행동기법, 훈련을 

위한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궁극적인 자녀의 자립

에 초점을 둔 교육은 많지 않다. 대부분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주목한 교육이므로 양육효능감을 높

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족역량강화와 자립에 관한 연구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가족역량강화가 자립생활에 미치

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15]. 또

한,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지지와 역량이 장애인의 자립

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6-19]. 이는 가족의 역

량강화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영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구성원의 기술, 자원, 지식이 장

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건강, 치료, 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과 요인에 관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27].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관하여 발

달장애인을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의 역

량강화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하여 연구코자 한다. 이를 통한 연구의 문제는 아

래와 같다.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 자

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족역

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

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인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양육 효능감과 자립의 관계

양육효능감은 자녀를 바람직하게 양육하는 능력에 

관한 신념이다[28]. 장애인을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자

립은 양적인 접근이 아닌, 장애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질적인 자립이 중요하다[29].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

의 양육을 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실질적

인 욕구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30]. 즉, 욕구에 부합

하는 양육지원 복지서비스는 양육효능감을 높여 자녀

의 자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을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능력을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의 건

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능력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

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양육효능

감이 자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31,32].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가 자녀의 자립과 정

서적인 안정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24], 하지만, 부모의 

양육 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적어, 관련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2 양육 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와의 관계

가족역량강화는 가족에게 지식 및 전문성 증진을 제

공하여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자원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강화하도록 돕는 능력을 의미한

다[33]. 특히, 장애아동의 출산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오기에 지역사회 자원

과 정보를 활용하고 연계할 수 있는 지식, 능력을 높여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34]. 본 연구에

서는 가족역량강화를 발달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자녀를 위한 옹호능력,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을 향상하는 능력으로 조작적 정

의를 하였다. 이런 가족역량강화와 양육효능감의 선행

연구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가

족역량강화와 자녀의 성장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

고[25,35], 양육효능감이 가족의 역량과 가족의 정서적

으로 안정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24]. 하지만, 관

련 연구는 많지 않기에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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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족역량강화와 자립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 자립은 발달장애인이 신체 자립, 심리자

립, 경제자립,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론적 배경을 확인했다. 이에 따른 가족역량강화와 자립

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족역량강화가 자립생활에 정적인영향이 

있음을 확인했다[15]. 또한, 부모와 가족구성원의 가족역

량강화가 장애인의 자립에 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했

다[16-19]. 하지만,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증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기에 관련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Fig. 1. Mediated Effect by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목적을 도출하기 위하

여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는 2021년 3월부

터 5월까지 진행되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8개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부모 150명에게 면접식 질문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

다. 설문에 응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

문지 4부를 제외하여 146부를 분석하였다.

3.3 변수별 척도

3.3.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형성과 정옥분

(2001)이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를 사용하

였다.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효능감, 건강하

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학습지도 능력, 훈육

능력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총 37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 α값 .920

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854이었다.

3.2.2 가족역량강화

가족역량강화 척도는 Dechillo과 Friesen이 개발하

고 전혜인(2006)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영

략강화 척도는 옹호능력, 지식, 능력, 자기효능감의 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는 총 34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 α 값 .838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은 .864이었다.

3.3.3 자립생활

자립생활 척도는 Human Care Association 

(1996)의 자기 평가 지표를 근거로 국립재활원(2000)

에서 개발하고 윤순희(2009)가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자립생활 척도는 신체 자립, 심리자립, 경제자립, 

사회참여 자립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

구는 31문항 Likert식 5점 척도로 Cronbach's α값은 

.917였으며, 본 연구의 Cronbach' α 값 .950이었다.

3.4 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발달장애인을 두고 있는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둘째, 본 연

구의 주요 요인별 평균값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 분

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

강화를 매개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

개효과분석은 바론과 케니의 위계적 회귀분석(Baron 

and Kenny’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과 

소벨테스트를 실시하였다.

4. 결과

4.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Table 1을 통해 확인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

음과 같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의 연령과 가족수입은 

응답한 설문내용의 비율척도를 구분화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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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령을 살펴보면 37세에서 42세가 55

명(37.7%)으로 높은 비율이며, 43세에서 48세가 

37명(25.3%), 49세 이상이 30명(20.5%), 36세 이

하가 24명(16.4%)의 비율을 보였다. 아버지의 연령

으로 39세에서 43세가 49명(33.6%)으로 높은 비율이

며, 44세에서 48세가 33명(22.6%), 49세에서 53세가 

28명(19.2%), 38세 미만이 21명(14.4%), 54세 이상이 

15명(10.3%)의 비율을 보였다. 가족구성원의 한달 평

균 수입은 400만원에서 499만원이 43명(29.5%)으로 

높은 비율이었고, 500만원 이상이 42명(28.8%), 300

만원에서 399만원이 31명(21.2%), 200만원에서 299

만원이 20명(13.7%), 100만원에서 199만원이 10명

(6.8%)의 비율을 보였다. 종교에 관한 응답으로 기독교

가 62명(42.5%)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이어서 무교가 

33명(22.6%)이었고, 천주교가 24명(16.4%), 불교가 

22명(15.1%)의 비율을 보였다. 조사 대상 중 종교를 가

지고 있는 경우는 113명으로 77.4%의 비율이었다.

Table 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Variable Division N %

Mother’s age

~36 age 24 16.4

37~42 age 55 37.7

43~48 age 37 25.3

49~ age 30 20.5

Father’s age

~38 age 21 14.4

39~43 age 49 33.6

44~48 age 33 22.6

49~53 age 28 19.2

54~ age 15 10.3

Family

Income

100~199 ten thounsand 10 6.8

200~299 ten thounsand 20 13.7

300~399 ten thounsand 31 21.2

400~499 ten thounsand 43 29.5

500~ ten thounsand 42 28.8

Religion

Christianity 62 42.5

Catholic 24 16.4

Buddhism 22 15.1

None 33 22.6

Etc 5 3.4

4.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를 통해 확인한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은 다

음과 같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평균 3.253 (SD=1.317), 

가족역량강화는 평균 3.353(SD= 1.056), 자립은 평균 

3.077(SD=1.017)로 확인됐다.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통하여 확인한 왜도와 첨도는 왜도 3 미만, 첨도 7미만으

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가정했다.

Table 2. Major Variables                   

Variable Mean SD
Skew
ness

Kurto
sis

Parenting
efficacy

3.253 1.317 -.536 -.893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353 1.056 -.118 -1.234

Self-
reliant Life

3.077 1.017 .157 -1.047

4.3 상관관계

Table 3을 통하여 확인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를 위하여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의 부모의 연

령과 가족수입은 설문지를 근거로 구분화하지 않고 비

율척도로 진행하였다. 또한, 종교는 더미처리하여 무교

=0, 종교있음=1로 처리하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1. 2. 3. 4. 5. 6. 7.

1. 1 　 　 　 　 　 　

2. .880** 1 　 　 　 　 　

3. .396** .354** 1 　 　 　 　

4. .245** .393** .246** 1 　 　 　

5. .409** .367** .627** .350** 1 　 　

6. .449** .505** .635** .333** .646** 1 　

7. .372** .406** .609** .292** .663** .682** 1

1. Mother’s age, 2. Father’s age

3. Family Income, 

4. Religion(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Etc=1/ None=0)

5. Parenting efficacy

6. Family Capacity Enhancement

7. Self-reliant Life

*p<.05, **p<.01

종속변수인 자립과의 상관관계는 가족역량강화가 높

을수록(r=.682, p<0.01),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r=.663, p<0.01),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r=.609,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406, p<0.01), 어머

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372, p<0.01),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r=.292,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가

족역량강화와의 상관관계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

록(r=.646, p<0.01),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r=.635,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505, p<0.01), 어머

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449, p<0.01),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r=.333,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

모의 양육효능감과의 상관관계는 가족 소득이 높을수록

(r=.627, p<0.01),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r=.409, 

p<0.01), 아버지의 연령이 높을수록(r=.367, p<0.01), 종교

가 있는 경우(r=.350, p<0.01)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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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ediation effect of Family Capacity Enhancement

Variable

DV: Self-reliant Life

(Total Effect)
DV: Family Capacity Enhancement

DV: Self-reliant Life

(Direct Effect)

B β 　t p B β t p B β t p

- .634 　 2.063 .041 .109 　 .356 .722 .601 　 2.044 .043

Mother’s age -.222 -.225 -1.722 .087 -.252 -.244 -1.967 .051 -.144 -.146 -1.156 .250

Father’s age .276 .340 2.560 .012 .397 .466 3.698 .000 .154 .189 1.425 .156

Family Income .242 .301 3.968 .000 .285 .339 4.700 .000 .154 .192 2.459 .015

Religion(dummy) .013 .017 .254 .800 .001 .001 .013 .989 .013 .017 .262 .794

Parenting efficacy .432 .447 5.675 .000 .367 .363 4.842 .000 .319 .330 4.061 .000

Family Capacity 

Enhancement
.308 .322 3.795 .000

R2 .529 .575 .574

adj R2 .513 .560 .555

F(p) 31.506(.000) 37.927(.000) 31.168(.000)

Religion = (Christianity, Catholic, Buddhism, Etc = 1 / None=0)

4.4 매개효과(가족역량강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바론과 케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으로 부모의 연

령과 가족수입은 설문지를 근거로 비율척도로 진행하

고, 종교는 더미처리하여(무교=0, 종교있음=1) 통제변

인으로 검증했다.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총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

의미하였으며(R²=.529, F=31.506, p=.000, 

Durbin-Watson= 1.832),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발달장

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β=.447, t=5.675, p=.000). 매개변수인 가족

역량강화에 미치는 영향 은 유의미하였으며(R²=.575, 

F=37.927, p=.000, Durbin-Watson=1.893), 부모의 양

육효능감은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363, t=4.842, p=.000).

이에 연구문제 1번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

이다’과 연구문제 2번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의 가족역량강화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이 

채택되었다.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의 매개효과

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하였으며(R²=.574, F=31.168, 

p=.000, Durbin-Watson 1.754), 부모의 양육효능감

은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을(β=.330, 

t=4.061, p=.000), 가족역량강화는 자녀의 자립생활에 

정(+)적인 영향(β=.322, t=3.795, p=.000)을 미쳤다. 

검증 결과 직접효과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력(β=.447, t=5.675, p=.000)

은 총효과에서의 영향력(β=.330, t=4.061, p=.000)보

다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역량강화가 부분 매개효과를 갖

는다는 것을 입증 할 수 있다.

이에 연구문제 3번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

인 자녀의 자립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

인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가 채택되었다. 또한, 회귀분

석 모델에서 단계별 분산 팽창계수의 최대값은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은 발생되지 않았다.

4.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sobel-test)

앞선 결과를 기반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족역량강화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추가적으로 소벨

테스트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검

증결과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

는 영향에서 가족역량강화의 부분매개효과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Z=2.469, P=.014).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 by Sobel test

Sobel Test Z p

Parenting efficacy → Family Capacity 
Enhancement → Self-reliant Life

2.469 .014

*p<.05, **p<.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146가족을 대상으로 발

달장애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가족역량강화를 매개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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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장

애인 자녀의 자립생활 수준이 높았다. 이는 자립에 영

향을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24,31,32]와 맥을 같

이 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부모의 양육효

능감은 자녀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접근방법의 

사회복지실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가족역량강화

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

으로 가족역량강화에 양육효능감이 영향을 확인한 연

구[24,25,35]와 견해를 같이 한다. 위의 연구를 중심으

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은 가족역량강화에 긍정적인 영

향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족화합 그

리고 자립지원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셋째,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

생활 사이에서 가족역량강화는 정(+)적인 매개역할을 

하였다. 이는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의 선행연구

[24,25,35], 가족역량강화와 자립의 선행연구[16-19]

와 맥을 같이 한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매개효과를 통

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달장

애인의 자립은 발달장애인이 독립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스스로 자기결정을 통해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

는 과정을 뜻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의 자

립을 위하여 사회복지관련 기관에서는 발달장애인 자녀

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역량을 지원하는 양육효능감 

강화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발달장애인은 시설입소 비율이 타 장애유형 보다 높

다[27]. 이에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중요하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지

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삶을 지원하기 위한 일차적 

집단은 가족이며, 부모의 양육효능감과 가족역량강화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발달장애인 자녀의 

자립생활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발달장애인 자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지 

않는 비공식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심리ㆍ정서적 측면을 안정하게 지원하는 효

과적 자원이라고 본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발

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검증한 만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식적

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필

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환

경을 고려한 상호작용으로 개인, 가족, 사회적 요인의 

측면을 모두 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 측면으로 발달장

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적 접근은 개인,  가족, 지

역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발달장애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체계를 중심으로 지원되어야 한다[30].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관

점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역량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지원으로서 자기결정권 중심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지원 서비스 연계와 확대가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강

화할 수 있도록 부모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요청된다.

셋째, 발달장애인 가족의 가족역량강화를 위하여 정

서ㆍ심리적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 자

녀를 둔 가족의 경우 가족 구성원 개개인 의지로 가족

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족구

성원이 경험했거나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감정을 해소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서, 심리프로그램과 상호지지를 

강화하는 프로그램 등의 실천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제

공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여 

가족역량강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지속적

으로 수행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긍

정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효능

감이 자녀 자립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

가 부족하여 선행연구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인 발달장애인의 모집단을 표본 추

출하기 어려워 임의표집을 통해 조사한점으로 결과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발

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 모집단을 전국으로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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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연구를 포함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자

녀의 자립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로 자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다양한 변인을 확인하고 

영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연구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검증된 바처럼, 부모의 양육

효능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자립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양육효능감과 관련된 심도 깊은 연구로 사례

연구 또는 프로그램 진행에 따른 실험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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